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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is research examined the effects of Narcissism as socio-psychological factor and physical features such as BMI on the selfie behavior. The participants of the study were SNS users aged 20-29 years recruited in Daegu and surrounding areas. Statistical analysis including factor analysis, ANOVA, cluster analysis and regression was done using SPSS 23.0 to analyze the results. Two groups with high other-dependent Narcissism showed higher levels of Cosmetic surgery management and clothing management compared to other groups. Among 4 clusters divided by BMI, the lower the BMI, the higher the level of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except for body management. Other-dependent Narcissism and BMI have been shown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selfie behavior in the relationship of Narcissism, BMI and selfie behavi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and selfie behavior, only beauty treatment management influenced selfie improvement behavior, and all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affected selfie complement behavior. Fashion brands should use the relationship between Narcissism,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and selfie behavior in planning selfie related events on SNS as well as consider active collaboration with cosmetics brands.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selfie behavior from a more diverse perspective by expanding future research targets and diversify related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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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 론
      현대사회에서 외모는 자신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써 개인의 사회경쟁력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인정과 성공을 위해 내면의 아름다움보다는 외적인 것에 치중하고 있다(Baek & Choo, 2018). 이렇게 타인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혹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오늘날의 모습을 나르시시즘(Narcissism)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외모에 관한 관심은 외모관리행동으로 이어지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이 있다고 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자기애(自己愛) 성향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Ryu & Lee, 2019).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얻어진 자신의 모습을 주변에서 인정을 받을 때 느끼는 행복은 바람직하고 건강한 자기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친 자기애로 인해 과도하게 주변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들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병적 자기애는 현대사회의 외모지상주의 현상과 맞물려 무리한 체중관리, 섭식장애, 성형중독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Kim, 2010a; Johnson et al., 2014). 어떤 이들은 타인에게 자신의 좋은 모습만을 보이기 위해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외모의 특정 부분을 이상적인 모습으로 변화시키기도 한다. 또한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변화가 아닌 방식으로도 이를 적용하는데,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로 셀피(Selfie) 보정을 들 수 있다. 첨단기술의 발달로 인해 휴대폰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에 필터, 피부보정과 같은 보정기능이 기본 도구로 장착되어 있으므로 이를 사용하거나 부가적으로 보정 프로그램 혹은 애플리케이션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보정기능을 통해서 이목구비의 크기나 신체의 날씬함 등을 조절할 수 있고 원하는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또한 가능해져서 개인의 만족도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로써 원래 모습보다 더 개선된 외모의 셀피 역시 자신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Ahn, 2015). 셀피 보정이 사진을 찍은 이후의 행동이라면, 근본적으로 더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 많은 사진을 찍고, 사진을 잘 찍기 위한 도구(렌즈, 셀카봉, 어플리케이션 등)를 구매하거나 사진 프레임 안의 공간을 가상으로 꾸미기도 한다. 이렇듯 자기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과장하여 나타내려고 하는 셀피 행동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Yoon, 2016). 즉, 셀피는 단순히 자신을 그대로 촬영한 사진으로 그치지 않고 심리적인 요인이 신체를 통해 구현되는 사진으로 볼 필요가 있다.

      셀피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객관화시킨 결과물이며, 본인의 신체와 의복을 착용한 그대로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패션분야에서 탐구할 가치가 있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타인이 아니라 본인이 촬영하면서 자신의 성향이나 의도가 그대로 신체와 의복을 통해서 구현된다는 점에서 주관적이자 객관적인 산물이 된다. 또한 이러한 셀피 행동은 스마트폰의 보급과 SNS의 발달을 통해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내에서 이루어진 관련 연구는 몇 건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셀피 행동 빈도가 가장 높은 20대를 대상으로 자기애의 두 가지 측면을 심리적인 변수로, BMI를 통해 신체와 관련된 변수로 각각 규정하고 외모관리행동과 더불어 셀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구체적인 결과를 통해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 패션브랜드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패션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기획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자기애
        자기애(自己愛)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자기과시적이고,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와 특별대우, 자기-충분성, 완벽함을 추구하는 성향을 뜻하는데(Kim, 2008), 자기애의 개념은 다차원적이며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포괄하고 있다(Park & Chung, 2010). 따라서 자기애적 성격은 자신을 돋보이고 과시할 수 있는 패션 및 화장 등의 외모 관련 변인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Lee & Kim, 2015). 2000년대 전까지는 자기애를 병리적인 입장에서 부적응의 측면에 집중하여 내현적 자기애와 외현적 자기애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 자기애를 정상인의 성격 특성으로 보고 자기애의 적응적인 측면과 부적응적인 측면 모두에 주목하여 자기주도적 자기애와 타인의존적 자기애로 두 요인을 상정하여 자기애 성향을 연구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Kim,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보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자기애의 개념을 살펴보고, 자기주도적 자기애와 타인의존적 자기애의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자기주도적 자기애는 주장성, 리더쉽, 자기 확신, 성취 욕구 등의 특성을 지닌 것으로 적응적이고 건강한 자기애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타인의존적 자기애는 적대감이 높고 타인으로부터 자기 가치를 확인하며 비판에 대한 민감성 등의 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Kang, 2002).

        자기애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크게 성향이나 태도 그리고 행동과 관련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성향, 태도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신체증상에 대한 내현적 자기애의 정적 영향관계에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매개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연구(Lee & Park, 2016), 외모관여도, 의복 과시소비성향, 의복소비가치에 미치는 자기애 성향의 주요 영향을 확인한 연구(Kim, 2008)가 있으며,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자기애 성향이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완벽주의적 성향이 높고 타인의 평가에 대해 염려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보고하였다. 행동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내현적 자기애 성향과 이상섭식 행동 간의 관계에 있어서 신체에 대한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연구(Park et al., 2011),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자기애 영향의 유의성 여부에 대한 연구(Hwang & Ku, 2010; Kim & Kim, 2015; Kim & Park, 2009; Ryu & Lee, 2019; Yim, 2019), 자기애로 인해 나타나는 SNS 중독 경향성에 대한 연구(Ahn, 2015; Bae, 2016; Lee et al., 2016; Yoon, 2016)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기애성향이 높은 사람의 경우,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이는 섭식장애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애가 높을수록 인상향상, 결점보완, 이상적 체형연출, 개성을 강조할 수 있는 의류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나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고, 셀피의 촬영횟수, SNS 업로드, 셀피의 보정행동에 대한 집착정도가 높다고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애를 중심으로 외모관리행동과 셀피 행동 간의 관계를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2.2. 외모관리행동
        개인의 사회생활 속에서 외모는 특정 대상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형성하고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사회에서 점차 외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외모에 만족하지 않을 때는 외모콤플렉스에 빠지게 되며, 외모를 통해 개인 간의 우열이 결정되기도 한다. 이를 반영하여 음악적 취향, 쇼핑성향, 의복행동, 생리적 증상 등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Jo et al., 2015), 사회 · 문화적인 맥락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되는 미(美)의 기준 속에서 자신의 외모에 대한 자신감, 자존감을 함양시키기 위해 신체적 · 정신적 · 의학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다(Hong, 2014). 또한 외모 외에 의복, 화장, 안경, 체취와 같은 몸치장에 대한 측면들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는 개인에 대한 인상에 영향을 미친다(Ahn, 2019). 이러한 경향은 연령보다는 사회문화적 요인이나 개인 취향으로부터 받은 작용의 결과로 추론할 수 있으며, 연령차에 따라서 우울감 등의 심리적 특성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신체와 의복에 관련해서는 차이가 없다(Lee et al., 2016).

        외모관리행동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신체이미지 지각이나 자아존중감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주로 연구되어 왔다. 자신들의 신체에 대해 수치심을 크게 느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외모관리행동(An, 2007; Ahn, 2011; Lee, 2008)과 신체만족도에 정적 영향(Jun et al., 2017)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과거에 비해 현재는 남성들도 외모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 비중이 늘어났지만, 아직까지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외모관리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Lee, 2008; Lee, 2014). 이러한 다양한 외모관리행동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사회적 능력을 표현하기 위해 외모를 이상적으로 변화시키고 자아존중감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Kang, 2016), 적극적인 관리행동을 하게 됨으로써 타인으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게 되어 자기 자신을 인정받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자기에 대한 만족감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Jo, 2014).

        외모관리행동은 다차원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고, 주로 신체의 특성에 따라 구분되어 나타난다. 여러 연구에서 주요한 하위요인은 체중관리, 헤어 및 피부 관리, 화장관리, 의복관리, 성형관리 등과 같이 크게 5가지로 제시되었다(Cho, 2009; Jin et al., 2014; Jo & Hwang, 2013). 외모관리행동을 살펴본 연구들은 특정 요인에 따른 집단 간에 외모관리행동의 하위요인 비교가 주를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 성별에 따른 외모관리행동을 살펴보면, 남자대학생은 헤어관리를, 여자대학생은 얼굴, 의복, 체중관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Hwang, 2007).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여성은 피부관리, 메이크업, 의복선택, 헤어관리, 체형관리 순으로 나타났다(Park & Kim, 2013). 반면에, 남성은 체형관리, 의복관리, 헤어관리 순으로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Jung & Lee, 2011; Park, 2014; Park & Park, 2008). 외모관리행동은 몸매관리, 피부관리, 헤어관리, 메이크업, 성형수술 등의 다양한 차원으로 분류되어 연구되었고,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 그리고 연구자가 조사한 변인에 따라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외모관리행동의 순서는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흐름에 따라 자기애, BMI 요인에 따른 집단 간 외모관리행동을 비교한 후에 추가적으로 외모관리행동이 셀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3. 셀피 행동
        셀피(Selfie)란 카메라를 팔길이 또는 거울을 향한 상태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촬영한 자화상 사진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셀프카메라’의 줄임말인 ‘셀카’로 통용된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활성화로 인하여 개인은 셀피를 통해 온라인에서 포장된 모습을 보여주려는 성향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셀피를 업로드하는 사용자들은 실제 자신의 모습을 포장, 가공하여 타인들에게 노출한다(Kim, 2016). 반면에 자신이 싫어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나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지 않거나, 삭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Ahn, 2015). 또한 셀피 업로드 후 리트윗(RT)이나 좋아요(Like)를 얻기 위해 업로드 내용에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자신의 사진에 누군가 반응을 보였을 것 같아 수시로 확인한다고 응답하며 타인의 평가를 의식하면서 글과 사진을 게재하는 태도가 나타나기도 한다(“3 out of 10 SNS users”, 2017). 하루에도 여러 번 사진을 찍고 보정하며 시간을 보내는 행동은 중독행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Kim & Suh, 2018).

        SNS활동에 관한 연구는 최근에 들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SNS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는 셀피 행동과 관련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지만, 최근 들어 관련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현재까지 보고된 셀피 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는 크게 자기애, 자존감으로 인하여 셀피에 대한 강박적인 성향이 셀피 행동 중독으로 나타난다는 연구(Kim, 2017; Yoon, 2016)와 셀프카메라 행위가 자기 노출 욕구에 미치는 정적 영향에 관한 연구(Ahn, 2015; Kim, 2016)로 나눌 수 있다. 자기애나 자존감에 따라 나타나는 셀피 행동의 경향에 대한 연구에서 Kim(2017)은 내현적 자기애가 셀카 중독경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내적으로 타인의 인정을 갈망하고 자신을 과대평가함으로써 셀피 행동을 이러한 욕구들을 채우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의 결과로 보았다. Yoon(2016)의 연구에서도 셀카에 집착하는 집단의 경우 자기애는 더 높게, 자존감은 더 낮게 나타났다고 하며, 나르시시즘적인 자기애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셀피에 대한 집착행동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자기애, 셀프카메라 행위에 따른 패션 제품, 자기 노출 욕구에 관한 연구에서 Kim(2016)은 포스팅 빈도가 높을수록 자기 주도적 자기애가 자기 제시와 자기표현 모두 유의한 영향이 있다고 하며 패션 제품 노출에 정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하였다. Ahn(2015)는 셀피를 찍는 횟수가 많을수록 자기애가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경우 자기 노출 욕구와 사회적 지지를 받고자 하는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탐구한 결과에 따라 셀피 행동을 결과변수로 하여 자기애, BMI, 외모관리행동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조사도구의 구성
        연구문제를 해결하고자 설문지법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자기애, 외모관리행동, 셀피 행동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먼저 자기애와 관련된 문항은 Seo(2012)의 연구에서 자기주도적 자기애에 관한 내용 5문항, 타인의존적 자기애에 관한 5문항을 각각 추출하여 모두 10문항을 사용하였고, 외모관리행동은 체중관리, 의복관리, 미용성형 등의 외모관리행동을 측정한 Kim(2016), Ryoo(2007), Shin(2008)의 설문을 일부 수정하고 보완하여 12문항을 사용하였다. 셀피 행동에 관하여 Yoon(2016) 등의 연구를 참고하여 10문항을 연구에 활용하였다. 상기한 변수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고, 이 외에 BMI를 산출하기 위해서 키와 몸무게를 자기기입 방식으로 조사하였고 기타 직업, 연령 등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대한 문항을 측정하였다.

      

      
        3.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2019년 7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20대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 및 수집하였고, 키와 몸무게 등에서 응답이 없거나 부실한 자료를 제외한 408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수행하였고, 자기애, BMI, 외모관리행동, 셀피 행동의 영향관계를 중심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분산분석, 군집분석, 회귀분석 등의 분석기법을 활용하였고, 분산분석에서 사후검정으로 Duncun test를 사용하였다.

      

      
        3.3.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자기애와 BMI가 외모관리행동과 셀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구성하였다.

        연구문제 1. 자기애와 BMI에 따라 각각 유형화된 집단에서 외모관리행동의 차이를 비교한다.

        연구문제 2. 자기애와 BMI가 셀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연구문제 3. 외모관리행동이 셀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4. 결과 및 논의
      
        4.1. 자기애와 BMI에 따른 집단 유형화
        
          4.1.1. 자기애를 통한 집단 유형화
          자기애에 대한 이론적 배경에서 자기주도적 자기애와 타인의존적 자기애로 나누어 자기애의 구조를 확인하였다. 자기주도적 자기애 요인은 ‘나는 내 책임 하에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리더가 되는 것을 더 좋아한다’ 등과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리더쉽과 권위 등에 따른 자기 확신과 과시를 통해 자기중심적인 자기애 요인을 구축하는 것으로 보았다. 타인의존적 자기애 요인은 ‘나는 칭찬받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항상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지지받고 싶다’ 등과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타인의 반응과 주목에 의한 자기가치 형성을 통해 자기애 요인이 만들어진다고 파악하였다. 이러한 자기애의 2가지 요인에 따라 소비자 집단을 세분화하고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유형화에 적합한 군집의 수를 결정하고자 집단별 빈도분포와 각 집단 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총 4개 집단으로 제시하였다. 분류된 집단에 대해 분산분석을 실시하고 Duncan test로 사후검정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1집단은 자기주도적 자기애와 타인의 존적 자기애가 모두 높은 집단(127명)으로 고(高)자기애 집단, 2집단은 자기주도적 자기애와 타인의존적 자기애 모두 낮은 집단(136명)으로 저(低)자기애 집단, 3집단은 자기주도적 자기애가 낮고 타인의존적 자기애가 높은 집단(73명)으로 타인의존적 자기애 집단, 4집단은 자기주도적 자기애가 높고 타인의존적 자기애가 낮은 집단(72명)으로 자기주도적 자기애 집단과 같이 변수 특성이 서로 다른 4개의 집단을 도출할 수 있었다. Kang(2002)의 연구에서도 자기주도적 자기애와 타인의존적 자기애의 고/저를 통해 4개 집단을 도출하였는데,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Table 1. 
				
            

            
              Cluster analysis of narcissism
            
            

          

          
            
              
                	Group
                	SIN+
ODN+
(n=127)
                	SIN-ODN-
(n=136)
                	SIN-ODN+
(n=73)
                	SIN+
ODN-
(n=72)
                	
                  F
                
              

              
                	Factor
              

            
            
              	Self-initiative narcissism
              	3.85A
              	2.70C
              	2.37D
              	3.05B
              	188.51***
            

            
              	Other-dependent narcissism
              	4.38A
              	3.74B
              	4.37A
              	3.04C
              	234.49***
            

          

          
            
              As a result of Duncan's multiple comparison, groups which has a significant difference by 5% are marked with different letters, the order of letters is the same as that of score size. ***p<.001
            

            
              SIN=Self-initiative narcissism, ODN=Other-dependent Narcissism
            

          

          

        

        
          4.1.2. BMI를 통한 집단 유형화
          본 연구에서는 체질량지수 즉, BMI에 따라 응답자를 세분화하고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군집분석을 실시하였고, BMI 18.5 미만인 경우가 122명(29.9%), 18.5 이상-23.0 미만이 146명(35.8%), 23.0 이상-25.0 미만이 97명(23.8%), 25.0 이상이 43명(10.5%)으로 나타났다. 분류된 4개 집단에 대해 분산분석을 실시하고 Duncan test로 사후검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통상적으로 BMI가 18.5 미만이면 저체중, 18.5 이상-23.0 미만을 정상, 23.0 이상~25.0 미만을 과체중, 25.0 이상을 비만으로 판정하는데(Choi et al., 2009), 이러한 BMI 판정 기준을 본 연구에도 적용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BMI 판정 기준을 적용한 Kim(2010b)의 연구에서도 BMI에 따른 집단은 4집단으로 정상>저체중>과체중>비만 집단의 순서로 나타났고 본 연구의 결과와 동일하게 분포하였다.

          
            Table 2. 
				
            

            
              Cluster analysis of BMI
            
            

          

          
            
              
                	Group
                	UW
(n=122)
                	AW
(n=146)
                	OW
(n=97)
                	Fat
(n=43)
                	
                  F
                
              

              
                	Factor
              

            
            
              	BMI
              	18.31D
              	20.90C
              	24.10B
              	29.39A
              	738.93***
            

          

          
            
              As a result of Duncan's multiple comparison, groups which has a significant difference by 5% are marked with different letters, the order of letters is the same as that of score size. ***p<.001
            

            
              UW=Under weight, AW=Average weight, OW=Over weight
            

          

          

        

      

      
        4.2. 외모관리행동과 셀피 행동의 차원 분석
        
          4.2.1. 외모관리행동의 차원 분석
          외모관리의 개념적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Varimax 회전에 의한 주성분분석을 사용하였고 요인의 수는 고유값 1 이상을 기준으로 결정하였으며 요인부하량은 .5 이상으로 하였다. 요인분석의 결과, 4개 요인을 추출하였고 누적분산은 67.33%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Table 3과 같다. 제 1요인의 분산은 19.77%였고, 성형 및 시술을 통한 자신감 향상과 대인관계 개선에 관한 내용으로 ‘성형관리’로 명명하였다. 제 2요인의 분산은 16.71%로 나타났고, 옷차림에 대한 의식과 의복을 통한 자기 이미지 관리의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의복관리’로 명명하였다. 제 3요인의 분산은 15.55%이고, 체형에 대한 우려와 다이어트 등에 관련된 내용으로 ‘체형관리’로 명명하였다. 제 4요인의 분산은 15.30%이고, 메이크업이나 기능성 화장품의 사용 그리고 얼굴마사지와 피부관리에 대한 내용이므로 ‘미용관리’로 명명하였다. 전체 요인들의 신뢰도는 최소 .66에서 최대 .86 이상으로 나타나서 대체적으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Table 3. 
				
            

            
              Results of factor analysis of appearance management
            
            

          

          
            
              
                	Factors and Items (Cronbach'α)
                	Eigen value factor loading
                	% of variance
              

            
            
              	Cosmetic surgery management (.86)
It is worthwhile to have plastic surgery for a successful social life
Cosmetic surgery has more positive aspect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t is good to have confidence in one's appearance through plastic surgery.
Clothing management (.73)
Before I go out in front of others, make sure I'm all right.
I want to hear that I dress better than others.
I often look at myself in the mirror.
Body management (.68)
I'm worried that other people might see the fat around my waist or abdomen.
I once didn't eat food to go on a diet.
I once tried to wear something but I didn't wear it because of a defect in my body shape.
Beauty treatment management (.66)
I've had professional facial massages, skin care, etc.
I use functional cosmetics for skin care.
I wear make-up to look close to my ideal type.
              	2.373
.88
.87
.82
2.005
.86
.79
.72
1.866
.84
.78
.67
1.836
.82
.77
.65
              	

19.77



16.71
(36.48%)


15.55
(52.03%)


15.30
(67.33%)
            

          

          

        

        
          4.2.2. 셀피 행동의 차원 분석
          셀피 행동의 개념적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Varimax 회전에 의한 주성분분석을 사용하였고 요인의 수는 고유값 1 이상을 기준으로 결정하였으며 요인부하량은 .5 이상으로 하였다. 요인분석의 결과, 2개 요인을 추출하였고 누적분산은 63.75%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Table 4와 같다. 제 1요인의 분산은 33.66%였고, 더 좋은 셀피 촬영을 위해 연예인 등의 스타일 모방, 의류 및 사진 어플 등을 구입과 관련 있는 내용이므로 ‘셀피향상행동’으로 명명하였다. 제 2요인의 분산은 30.09%로 나타났고, 셀피 보정프로그램의 사용 그리고 반복적인 셀피촬영과 수정된 셀피 업로드 등에 관한 내용이므로 ‘셀피보완행동’으로 명명하였다. 요인들의 신뢰도는 .87과 .83으로 나타나서 상당히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Table 4. 
				
            

            
              Results of factor analysis of selfie management
            
            

          

          
            
              
                	Factors and items (Cronbach'α)
                	Eigen value factor loading
                	% of variance
              

            
            
              	Selfie improvement behavior (.87)
I once imitated an entertainer's style to take a selfie.
I bought clothes to take a pretty picture of Selfie.
I copy other people's well-known selfie pictures.
I delete selfie pictures that are not responding well.
I don't spare any money to buy a good photo correctional app.
Selfie complement behavior (.83)
I can use a selfie correction program skillfully.
I often take selfies.
I keep taking selfies until I like them.
I upload corrected selfies.
I often upload selfies to SNS.
              	3.366
.87
.86
.79
.66
.63
3.009
.84
.76
.75
.65
.60
              	


33.66




30.09
(63.75%)
            

          

          

        

      

      
        4.3. 자기애와 BMI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4.3.1. 자기애에 따른 집단에서 외모관리행동의 차이
          자기애에 따른 집단에서 살펴본 외모관리행동에서의 차이는 Table 5와 같다. 먼저 성형관리에서는 타인의존적 자기애 집단과 고자기애 집단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두 집단은 공통적으로 타인의존적 자기애 성향이 높은 집단으로 타인에게 주목과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가장 높은 수준의 외모 관리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성형관리에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Kim(2008)의 연구에서 자기애 4집단의 외모관여도를 비교하였는데, 본 연구와 같이 타인의식적 자기애가 높은 두 집단에서 성형 등의 적극적인 외모관리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의복관리와 관련해서도 역시 타인의존적 자기애 집단과 고자기애 집단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성형관리와 의복관리 즉, 얼굴과 옷차림은 타인의 주목을 끌기 쉬울 뿐만 아니라 인정과 비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타인의존적 자기애의 특성이 잘 나타난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Kang(2002)의 연구에서 타인의존적 자기애 집단은 불안과 우울이나 일반적인 부적응 등의 감정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고자 단 시간의 변화와 더불어 타인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성형관리와 의복관리에서 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낸 것으로도 해석하였다. 한편, 체형관리와 미용관리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체형관리와 미용관리는 상대적으로 선천적인 부분이 커서 노력으로 극복되는 요소가 적고 장기간의 관리가 요구된다는 측면에서 자기애 수준에 따라 큰 차이는 없었던 것으로 보았다.

          
            Table 5. 
				
            

            
              ANOVA for appearance management among the narcissism groups
            
            

          

          
            
              
                	Group
                	SIN+
ODN+
(n=127)
                	SIN-
ODN-
(n=136)
                	SIN-
ODN+
(n=73)
                	SIN+
ODN-
(n=72)
                	
                  F
                
              

              
                	Factor
              

            
            
              	Cosmetic surgery management
Clothing management
Body management
Beauty treatment management
              	3.44AB
3.87A
3.00
2.60
              	3.24B
3.54B
3.04
2.50
              	3.58A
3.96A
3.13
2.38
              	2.89C
3.28C
2.97
2.68
              	9.10***
19.47***
.39
1.53
            

          

          
            
              ***p<.001
            

          

          

        

        
          4.3.2. BMI에 따른 집단에서 외모관리행동의 차이
          BMI에 따른 집단에서 살펴본 외모관리행동에서의 차이는 Table 6과 같다. 먼저 성형관리에서는 저체중 집단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BMI 수치가 오를수록 다소 낮은 관리수준을 보였다.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Lee(2011)의 연구에서 원하는 체질량지수가 낮을수록 높은 성형수술의도를 보인다고 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의복관리와 관련해서 저체중과 정상 집단이 과체중과 비만 집단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체형관리와 관련해서는 저체중 집단이 유의하게 다른 집단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Lee(2010)의 연구와 Park and Yoo(2013)의 연구에서 모두 BMI가 증가할수록 체중관리행동이 늘어난다고 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정상집단이 과체중과 비만집단과 같은 수준의 체형관리행동을 보인다는 측면에서 체형관리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이 과잉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미용관리와 관련해서 저체중과 정상 집단이 과체중과 비만집단 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BMI가 낮은 집단은 체형에 신경을 쓸 이유가 적기 때문에 체형관리를 제외한 모든 외모관리행동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BMI가 높은 집단일수록 체형관리에 집중하면서 다른 외모관리행동에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Park and Yoo(2013)의 연구에서도 피부관리와 메이크업 관리에서 BMI가 낮은 집단이 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반대의 결과를 나타낸 경우도 있었다. Choi and Kim(2008)의 연구에서는 BMI가 높은 집단에서 보다 높은 미용관리 수준을 보여 BMI가 높은 집단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외모를 관리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점 또한 주의할 필요가 있다.

          
            Table 6. 
				
            

            
              ANOVA for appearance management among the BMI groups
            
            

          

          
            
              
                	Group
                	UW
(n=122)
                	AW
(n=146)
                	OW
(n=97)
                	Fat
(n=43)
                	
                  F
                
              

              
                	Factor
              

            
            
              	Cosmetic surgery management
Clothing management
Body management
Beauty treatment management
              	3.49A
3.85A
2.79B
2.83A
              	3.28AB
3.75A
3.10A
2.63A
              	3.22AB
3.49B
3.11A
2.29B
              	3.03B
3.36B
3.31A
2.02C
              	3.37*
8.53***
4.65**
12.45***
            

          

          
            
              ***p<.001
            

          

          

        

      

      
        4.4. 자기애와 BMI가 셀피 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기애와 BMI가 셀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먼저 셀피향상행동에는 자기주도적 자기애, BMI 순서로 정적 영향과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셀피보완행동에서는 BMI, 자기주도적 자기애 순서로 부적 영향과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외모관리행동에서는 타인의존적 자기애가 강한 집단들이 타인의 인정을 얻고자 성형관리나 의복관리에서 높은 행동 수준을 보인 것에 비하면, 셀피 행동에는 자기주도적 자기애 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더 좋은 셀피를 찍기 위한 셀피향상행동에서는 타인의존적 자기애를 제외하고 자기주도적 자기애가 정적 영향을, BMI가 부적 영향을 미쳤다. 즉, 자기 확신적이고 자기 과시적일수록, 마른 체형을 가질수록 더 좋은 셀피를 찍기 위해서 좋은 옷을 사고, 다른 사람들의 포즈를 따라하며 셀피관련 애플리케이션을 구입하는 데 돈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셀피보완행동에서는 타인의존적 자기애를 제외하고 BMI 부적 영향을, 자기주도적 자기애가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체형이 마를수록, 자기 확신과 자기 과시가 클수록 셀피를 더 좋게 수정, 보완하고자 셀피 보정 프로그램을 잘 다루고, 마음에 들 때 까지 셀피를 찍으며 보정된 셀피를 게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애와 BMI 그리고 셀피 행동의 관계를 종합해 보면,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셀피를 찍고 보정하는 것이 아니고, 마른 체형에 우선하여 자기과시가 강할수록 더 좋은 셀피를 찍기 위해서 노력한다. 또한 자기과시에 우선하여 체형이 더 마를수록 더 좋은 셀피로 보정하기 위해서 행동한다고 볼 수 있다. Kim(2017)의 연구에서는 셀카중독 경향성에 대해 본 연구의 타인의존적 자기애와 유사한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 요인과 본 연구의 자기주도적 자기애와 유사한 착취/자기중심성 요인이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Yoon(2016)의 연구에서 자기애 가운데 자기중심성 요인만이 셀카 집착과 셀카 애착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상기한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해 보면, 더 좋은 셀피를 얻기 위한 행동은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나 주목을 받기 위한 것보다는 자기 과시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4.5. 외모관리행동이 셀피 행동에 미치는 영향
        외모관리행동이 셀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먼저 셀피향상행동에는 미용관리만이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셀피보완행동에서는 미용관리, 의복관리, 성형관리, 체형관리의 순서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셀피를 찍을 때는 상반신 특히 얼굴을 위주로 찍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셀피를 찍는 순간에 좋은 셀피인가 아닌가 여부는 얼굴을 중심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얼굴과 직접 관련된 외모관리행동인 미용관리만이 셀피향상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반면에 셀피보완행동의 경우에는 얼굴은 물론 의상, 몸매 배경까지 셀피를 종합적으로 보정하거나 개선하는 행위이므로 모든 외모관리행동의 수준이 높을수록 더 적극적으로 셀피보완행동을 실행하는 것으로 보았다. Hwang and Kim(2006)의 연구에서는 외모관리행동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삶의 목적이나 자아수용의 태도가 높다고 하였다. 즉, 셀피 행동을 자아표현과 관련한 보다 적극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행위로 보고, 외모관리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할 때, 자신의 정체성이나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외모를 관리하는 행동이 셀피라는 자아표현의 구체적인 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Mclean et al.(2015)의 연구에서 셀피를 포스팅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객체화를 위해 보정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그들의 보정 행동의 목적에는 신체에 대한 과시적 성향 혹은 불만족이 내재되어 있고 평소 섭식행동에서의 제한과 같이 자신을 가꾸는 행동으로 스스로 신체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표출하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외모관리행동의 수준이 높을수록 셀피를 보다 개선하려는 행동인 셀피보완행동 또한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얼굴과 옷이 셀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특히 미용관리와 의복관리를 많이 할수록 셀피보완행동 또한 많이 한다고 할 수 있고, 성형관리와 체형관리 역시 얼굴과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보정 및 개선행동인 만큼 이러한 관리행동 수준이 높을수록 셀피에서의 보완행동 수준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Table 7. 
				
          

          
            Regression analysis of narcissism & perfectionism on the selfie behavior
          
          

        

        
          
            
              	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β
              
              	
                T
              
              	
                R2
              
              	
                F
              
            

          
          
            	Selfie improvement
behavior
            	Self-initiative narcissism
Other-dependent narcissism
BMI
            	176
−.063
−.130
            	3.615***
−1.291
−2.654**
            	.051
            	7.203***
          

          
            	Selfie complement
management
            	Self-initiative narcissism
Other-dependent narcissism
BMI
            	.170
.056
−.284
            	3.596***
1.178
−6.009***
            	.108
            	16.084***
          

        

        
          
            *p<.05,**p<.01,***p<.001
          

        

        

        
          Table 8. 
				
          

          
            Regression analysis of appearance management on the selfie behavior
          
          

        

        
          
            
              	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β
              
              	
                T
              
              	
                R2
              
              	
                F
              
            

          
          
            	Selfie improvement
behavior
            	Cosmetic surgery management
Clothing management
Body management
Beauty treatment management
            	−.034
.007
−.027
.410
            	−.782
.170
−.624
9.320***
            	.170
            	21.963***
          

          
            	Selfie
complement behavior
            	Cosmetic surgery management
Clothing management
Body management
Beauty treatment management
            	.212
.235
.146
.275
            	4.908***
5.448***
3.390***
6.378***
            	.199
            	26.643***
          

        

        
          
            *p<.05,**p<.01,***p<.001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자기애와 BMI가 외모관리행동과 셀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자기개념이 형성되고 신체에 민감하며 상대적으로 셀피 행동이 빈번한 20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주요한 내용과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기애 변수는 자기주도적 자기애와 타인의존적 자기애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고자기애 집단, 자기주도적 자기애 집단, 타인의존적 자기애 집단, 저자기애 집단과 같이 4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BMI 변수를 통해 저체중, 정상, 과체중, 비만의 4집단으로 나눌 수 있었다. 따라서 자기애와 BMI는 소비자 세분화에 유용한 변수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자기애에 따라 분류된 4집단에서 외모관리행동을 비교한 결과, 성형관리와 의복관리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체형 관리와 미용관리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타인의존적 자기애가 높은 2개 집단이 성형관리와 의복관리에서 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 얼굴과 옷차림이 타인의 주목을 끌기 쉽고, 주로 남과의 비교나 남의 인정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타인의존적 자기애의 특성이 잘 나타난 것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타인의존적 자기애 집단과 자기주도적 자기애 집단을 비교해 보면, 성형관리와 의복관리에서 그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난다. 한편, 미용관리에서는 그 차이가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자기주도적 자기애 집단이 타인의존적 자기애 집단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자기 확신과 과시 수준이 높을수록 미용관리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을 의미하므로 다른 외모관리행동과 달리 미용관리는 타인의 인정보다는 스스로의 만족과 확신이 중요한 관리행동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자기애 개념을 각각의 외모 관리행동에 적용하여 광고, 브랜드 이미지 연출 등에 활용할 경우에 성형관리와 의복관리 행동에서는 타인의 인정을 위주로 제시해야 하고, 미용관리의 경우에는 자신의 만족을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BMI에 따라 분류된 4집단에서 외모관리 행동을 비교한 결과, 성형관리, 의복관리, 체형관리, 미용관리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체형관리를 제외하면 BMI가 낮은 집단일수록 더 높은 수준의 외모관리행동을 보였다. 비만 집단의 경우에 미용관리를 포함 다른 외모관리행동에는 무관심 하지만 체형관리에는 상대적으로 적극성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정상집단의 경우에도 체형관리에서는 과체중, 비만 집단과 유사한 수준의 관리행동을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자기애와 BMI가 셀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타인의존적 자기애와 BMI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셀피향상행동에는 자기주도적 자기애(+)와 BMI(−) 순서로 영향을 주었고, 셀피보완행동에는 BMI(−)와 타인의존적 자기애(+) 순서로 영향을 미쳤다. 셀피를 잘 찍기 위해서는 자기확신과 과시가 클수록, 마른 체형일수록 시간, 돈 등을 투자하고, 셀피를 잘 보정하기 위해서는 마를수록, 자기확신과 과시가 클수록 부단히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좋은 셀피를 얻기 위한 행동은 몸이 마를수록 증가하고 자기과시적인 측면이 강할수록 커진다고 할 수 있다. 패션브랜드들은 셀피의 본질이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자신의 과시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온라인 스토어에 모델들을 이용해 패션상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컨셉 제시에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모관리행동이 셀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미용관리만이 셀피향상행동에 영향을 미쳤고, 셀피 보완행동의 경우에는 셀피를 종합적으로 보정하거나 개선하는 행위이므로 미용관리를 비롯해 모든 외모관리행동의 수준이 높을수록 더 적극적으로 셀피보완행동을 실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폰 카메라의 화질이 혁신적으로 개선되면서 보다 고화질의 셀피 촬영이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셀피를 더 잘 찍고 적극적으로 보정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패션브랜드들은 피부와 화장 등에 대한 관리행동이 셀피 행동에서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과 앞서 자기주도적 자기애가 셀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최근 빈번하게 실행하고 있는 SNS상의 셀피 업로드 이벤트를 기획할 때 해당 캠페인의 기획 설정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 화장품 브랜드와 적극적인 협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20대를 대상으로 자기애와 같은 심리적 변수와 BMI와 같은 신체적 변수가 공통적으로 외모관리행동과 셀피 행동 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으나, 향후 연구대상의 확대, 관련 변수의 다각화를 통해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셀피 행동의 분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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